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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5월 16일 대통령 발언록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
- 인사말 -

정책에 관해 굳이 미리 무슨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모두 말

씀드리려 한 것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.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해외 

순방 때 함께 노력한 경제단체 대표자 여러분, 실제 기업을 이끌고 계신 

총수 여러분께서 바쁜 일이 한 두 가지겠습니까만, 직접 참석해 정부 정책

에 분위기 잘 조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중기 대표 여러분 많이 

오셨습니다. 좋은 대화 이뤄져서 지금까지도 노력했겠지만 좋은 계기를 만

들었습니다. 

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

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

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시장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

요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

있겠지만 지금 정책 현실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

다는 판단을 합니다.

 

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

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. 나가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 수준으로 

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참 자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그런 대기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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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믿음을 갖고 대통령은 큰소리도 하고 돌아오면 

생색을 내고, 좋습니다.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. 한편 욕심에는 대기업 제

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경쟁의 한마당에서 당당

히 앞서가면 좋겠고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면 좋겠습니다. 대기업도 장기적

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중소기업과 함께 

가는 대책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

부가 정책적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

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이 회의가 의미가 있습니다. 정부로서 대화의 장

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정부가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해서 우리 경제

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

전하는 좋은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. 다 노력하지만 서로 얘기를 듣지 

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선 

기업 총수, 기업 대표를 모셨는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사정을 들어보는 

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 

어떻게 초청하다 보니, 협력업체와 관계없는 기업을 모셔봤자 별 상관이 

없는 것 같고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와서 애로사항을 잘못 얘기하면 

괘씸죄에 걸릴 것도 같고 해서 곤란했습니다. 협력관계 중기대표들 많이 

오시게 됐는데 경영자들은 잘 알지만, 최고 책임자가 혹 모르는 부분도 있

으니 찍힐 요량으로 솔직히 얘기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리가 됐으면 

합니다. 정부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쌍방 얘기 잘 듣겠습니다. 그래서 

효과 있는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. 바쁜 시간에 자리에 참석해 줘서 대단히 

감사합니다.


